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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가운데, 많은 것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으로 많진 않지만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뀌는 정책에 한해서만 말씀드리자

면, 정부 출범 첫 해는 큰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정책을 숙성시켜 국민들께 공개한다든가, 본격 시행을 준

비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주로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출범 2년차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본격 시

행되는 것이고, 본격 시행되다보면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잘못하면 시행착오나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는 줄이기 위해 부총리

님 두 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 사람

이 모두 논의하기 어려운 분야, 중요한 현안이 있는 분야는 장

관님들도 함께 모셔서 대화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들이 저보다 더 바쁘셔서 자주 모이긴 힘들

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월요

일이면 대통령님을 뵙고,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달해드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에서 하는 국무회의 전에 30분 정도라도 대통

령님께서 하신 말씀도 전달해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